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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주요�뉴스:�미국 4월 소매판매 발표, 경기회복 기대 지속 여부 등에 관심  

   ○ 연준 제퍼슨 이사, 인플레이션 수준 여전히 높지만 통화정책은 적절한 궤도 유지  

   ○ 미국 의회예산국, 정부 부채한도 확대되지 않으면 6월 초 채무불이행 발생    

   ○ ECB 부총재, 통화긴축 사이클은 막바지 국면에 진입   

n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지역은행 불안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주가� 하락[-0.3%],�달러화� 강세[+1.5%],�금리� 상승[+3bp]�

   ○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정부 채무불이행 위험과 경기 불확실성 등이 반영
            유로 Stoxx600 지수는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전망 등으로 강보합

   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  
           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5%, 0.7% 하락  

   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 
            독일은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2bp 하락 

      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9% 상승, 한국 CDS 하락         

5/12일 5/5일 전주말대비 5/12일 5/5일 전주말대비

  
주가

 미국 4,124.1 4,136.3 -0.29%   

국채
금리
10y

미국 3.46% 3.44% 3bp

 유럽 465.49  465.31 0.04%   
독일 2.28% 2.29% -2bp

 중국 3,272.4  3,334.5 -1.86%   
영국 3.78% 3.78% -0bp

 일본 29,388  29,158 0.79%
   CDS  

 5y
 

한국 43bp 45bp -2bp

 한국 2,475.4  2,500.9 -1.02% 중국 72bp 75bp -3bp

환율 

달러지수 102.68  101.21 1.45%   
위험
지표 

EMBI+ 428　 423　 5bp　
  

유로화 1.0849  1.1019 -1.54% VIX 17.03 17.19 -0.93%
  

엔화 135.70  134.80 -0.66%

원자재

WTI유 70.87  73.16 -3.13%
  

위안화 6.9591  6.9094 -0.71% 구리 371.7  387.2 -4.00%

  
원화 1,334.5 1,322.8 -0.88% 금 2,010.8  2,016.8 -0.30%

주: 주가는�미국� S&P 500, 유럽� Stoxx 600, 중국�상해종합, 일본�닛케이225, 한국�Kospi. 한국과�일본�주가는� 5/4일�기
준. NDF 환율�변화는�스왑포인트�감안한�전일�현물환�종가�대비. 환율은�달러화�대비�통화가치 등락(+/-는�절상, 절
하). 자료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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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의�포커스  

n 미국� 4월�소매판매�발표,�경기회복�기대�지속�여부�등에�관심

� � �○ 5/16일� 4월� 소매판매가�발표될� 예정.� 이는� 인플레이션� 둔화� 상황에서� 양호한�

소비가�지속되면서�경기회복세를�이어갈�수�있는지�판단하는데�중요한�역할을�

할� 전망.� 현재� 시장에서는� 4월� 소매판매가� 전월비� 0.7%~1.0%� 늘어나�

3월(-0.6%)�대비�플러스�전환될�것으로�예상

� � �○ 이러한� 전망이� 현실로� 나타난다면� 이는� 향후� 경기회복� 기대를� 높여� 금리상승�

및� 달러화� 강세를� 유도할� 가능성.� 그러나� 일부에서는�소매판매�증가�예상에서�

변동성이�큰�자동차�부문�영향이�상당하다는�사실을�주의해야�한다고�지적

� � �○ 실제로� 4월에는�견조한�자동차�판매�및�연료�소비�등이�전체�소매판매�증가에�

큰� 역할을� 할� 것으로� 판단(Credit� Suisse).� 그리고� 자동차� 관련� 부문을� 제외할�

경우�전월비�증가율은�오히려� ­0.2%를�기록할�것으로�추정

� � �○ 아울러�최근�노동수요�약화,�임금상승세�둔화,�경기침체�발생�가능성,�금리인상�

지속� 등의� 상황은� 향후� 장기적으로� 소매판매에� 부정적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는�

여건이�조성되고�있음을�의미하기에�주의�필요

글로벌�동향�및�이슈

n G7�재무장관회의,�은행위기�공동�대응�및�러시아�제재�강화�등에�합의

� � �○ 일본� 주요� 언론에� 따르면,� G7� 재무장관들은� 금융시스템� 안정을� 위해� 행동에�

나설� 수� 있음을� 확인.� 또한� 우크라이나를� 침공한� 러시아에� 대한� 금융제재를�

강화해야�한다는�의견을�제시

n 연준�제퍼슨�이사,�인플레이션�수준�여전히�높지만�통화정책은�적절한�궤도�유지

� � �○ 중고차�가격�등은�큰�폭으로�하락하고�있으나�근원�인플레이션은�예상보다�둔화�

속도가� 느리다고� 평가.� 또한� 최근� 은행불안� 등으로� 인한� 금융긴축은� 통화긴축�

영향을�강화하는�효과를�갖고�있다고�첨언�

� � �○ 세인트루이스�연은의� 불라드� 총재는� 현재� 통화정책이�충분히� 제약적인�수준이며�

디스인플레이션이�지속될�것이라는�전망은�유효하다고�진단.�한편�시카고�연은의�

굴스비�총재는�공격적인�금리인상�불구�경기침체를�피할�수�있다는�의견�피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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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의회예산국,�부채한도�확대되지�않으면� 6월�초�정부�채무불이행�발생

� � �○ 부채한도� 확대� 문제가� 해결되지� 않으면� 6월� 1~2주� 사이에� 정부는� 채무불이행에�

직면할�수�있다고�경고.�다만�6/15일까지�정부�운영을�유지할�수�있다면,�1450억달러�

규모의�추가�특별조치를�통해�7월�말까지�채무불이행을�피할�것으로�전망�

� � �○ 한편� 바이든� 대통령은� 정부의� 부채한도� 확대가� 이루어지지� 않고� 있지만,�

채무불이행을� �방지하기�위한�실질적인�대화가�진행�중이라고�발언

n ECB�부총재,�통화긴축�사이클은�막바지�국면에�진입�

� � �○ 데�귄도스�총재는�최근� ECB가�통상적인�수준인� 0.25%p�인상에�나섰는데�이는�

통화긴축이� 막바지� 상황임을� 의미한다고� 설명.� 다만� 향후� 통화정책은� 경제지표�

등을�반영하여�결정될�것이라고�발언

� � �○ 다만� 독일� 중앙은행의� 나겔� 총재는� 근원� 인플레이션이� 단기간� 내에� 완화되지�

않을�것으로�보이며,�이에�여름�이후에도�통화긴축이�지속될�수�있다고�언급

n EU�외교안보�대표,�중국�관련�주요�정책�재고할�필요.�일부�회원국은�신중론�주장

� � �○ 보렐� 대표는� 중국� 내� 국가주의� 강화,� 미-중� 외교갈등� 증폭,� 중국의� 러시아� 지원�

등을� 고려� 시� 주요� 중국� 관련� 정책을� 재설정해야� 한다고� 주장.� 그러나� 독일�

등은�경제적�영향�등으로�중국과의�관계�수정에�신중해야�한다는�입장�표명

n 영란은행�수석�이코노미스트,�영국�인플레이션은�전환점에�근접

� � �○ 휴� 필� 수석� 이코노미스트는� 인플레이션이� 전환점을� 지나고� 있으며� 향후� 점차�

둔화될� 수� 있다고� 전망.� 고금리� 지속으로� 국내� 수요가� 약화되고� 있으며,� 이에�

정책위원들은�금리인상�중단�생각을�할�수�있다고�설명�

n 아르헨티나�정부,�통화가치�안정�등을�위해�기준금리�6%p�인상�등을�계획

� � �○ 세르지오� 마사� 경제장관은� 통화가치� 안정과� 인플레이션� 제어� 위해� 기준금리�

6%p�인상에�나설�수�있다고�발표.�최근�통화가치�하락으로�외환보유액이�지속�감소

주요�경제지표

n 주요�경제�이벤트(5/15�현지시각�기준)� �

� � �○� 미국� 5월�뉴욕주�제조업지수,� 중국�MLF(중기유동성지원창구)�금리�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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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각�및�외신평가

n 미국�재무부의�현금�고갈�가능성,�옐런�재무장관의�선택지는�다양한�문제�내포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What� Happens� If� Treasury� Runs� Out� of� Cash:� Yellen’s� Option)

� � � ○� 과거� 미국정부와� 의회는� 재무부� 현금이� 고갈되기� 전에� 부채한도� 확대� 합의했지만�

이번에는�다를�수�있다는�경고가�제기.� JPMorgan의�다이먼�회장은�X-date� (재무부의�

현금�고갈�시기)에�가까워질수록�공황과�비합리적�결정에�따른�예측�불가능성을�강조

� � � ○�정부는� ‘국채�효력은�문제�삼을�수�없다’는�수정헌법� 14조를�원용해�지출을�계속할�

수�있지만�법적�분쟁이�불가피.� 다른�옵션은�재무부의�현금과�수입을�국채�상환에�

우선�사용하는�것으로�국채시장�붕괴는�감당할�수�없는�위험이기�때문

� � � ○� 브루킹스연구소는�정부가�국채상환을�우선시할�경우�사회보장비�등�여타�지출을�

대폭� 삭감해야� 하는데,� 의회� 합의� 없이� 일방적으로� 지출� 우선순위를� 정하는�

것은�끔찍한�생각이라고�지적.�한편�Goldman� Sachs는�사회보장비�등의�지출에�

관한�정치적�민감성이�결국�의회의�타결을�압박하는데�도움이�될�것으로�예측

n 미·중�외교안보�회동,�금융시장�영향은�제한적일�가능성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US-China� Talks� Give� Hope� to� Investors� After� Tumultuous� Period)

� � � ○� 미국� 설리번� 국가안보보좌관과� 중국� 왕이� 공산당� 중앙정치국� 위원의� 회동으로�

미중� 갈등� 완화� 및� 투자심리� 개선� 기대가� 증가.� 다만,� 일각에서는� 외교안보�

회동에�따른�긍정적�효과가�일시적일�수�있다는�의견도�제기

� � � ○�예컨대�미국�대선을�앞두고�대선�전략으로�미중�갈등이�강조되며�양국�간�갈등이�

다시� 불거질� 가능성이� 존재.� 또한� 금융시장에� 대한� 영향도� 크지� 않을� 가능성.�

미국이�중국�첨단기술�투자에�대한�제재를�지속하거나�대만�관련�갈등을�부추길�

경우�금융시장의�대폭적인�변화는�기대난

n 미국�고위험채권,�은행권�대출기준�강화로�매도�증가할�소지� ­� Financial� Times

� � � (Investors� predict� ‘imminent’� US� high-yield� bond� sell� off)

� � � ○�연준�조사에�따르면�은행권�46%가�대출손실�및�예금유출�우려로�대출기준을�강화할�

계획.� 과거에는� 대출기준� 강화에� 따라� 회사채와� 국채� 간� 스프레드가� 확대됐으나�

최근에는�해당�스프레드의�확대�폭이�이전에�비해�적은�수준�

� � � ○� 작년� 3월� 시작된� 금리인상� 영향이� 지속되는� 가운데� 은행대출�기준� 강화� 효과까지�

나타난다면�고위험채권에�대한�매도는�더욱�늘어날�전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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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정치권과�금융시장의�역설적�관계,�부채한도�확대�불확실성을�증폭�­�WSJ

� � � (A�Debt-Ceiling�Catch-22� for� Investors)

� � � ○� 옐런� 재무장관의�발언�등으로�정부의�채무불이행�우려가�증가.� 그러나�최근�금융시장�

변동성은� ´11년� 부채한도� 확대� 대치� 시기보다� 낮으며,� 이는� 투자자들이� 부채한도�

확대의�막판�해결을�예상한다는�의미

� � � ○�미국�경제여건은� ´11년�대비�양호한�상황이나�은행권�위기와�맞물릴�경우�향후�

전개는� 예측불가.� 또한� 일부� 정치인들은� 채무불이행에� 따른� 경제적� 피해를�

과소평가하고�있을�가능성이�있어�조속한�부채한도�확대�문제�해결은�기대난

� � �○� 이는� 통상적으로�정치권에서�금융시장�혼란�발생�전에는�안정을�위한�조치에�

나서지� 않으며,� 금융시장은� 정치권이� 향후� 안정� 조치에� 나설� 것으로� 예상하며�

투자결정을�내리는�역설적�관계에�기인� � � �

n 주요�중앙은행,�경제예측�정확성�및�전달�방식�향상을�위한�노력�필요�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The� perils� of� economic� forecasting� in� uncertain� times)

n 연준�통화정책의�금융시장�영향,�금리인상�중단�전망�등으로�약화될�가능성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The� Fed’s� Iron-Grip�Over�Wall� Street� Trading� Is� Finally� Easing)

n 중국�국영기업의�주가�상승,�성장�기대보다�안전자산�선호�심리�등에�기인� ­�블룸버그�

� � � (Chinese�Don’t� Love� SOEs.� They�Have�No�Choice)



2023.� 5.� 15 Flash� News

6

금융시장�주요�지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

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

S&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：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：Bloomberg

VIX 및 EMBI+ 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：Bloomberg


